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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 4․16 
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보 도 자 료 (배포) 2018. 5. 1(화)

    * 즉시 사용
    # 공동배포 : 국무조정실, 환경부, 남대문경찰서

담당
감사원 관련 : 전문위원 오지원 (010-6281-2458)

공정위 관련 : 전문위원 이인현 (010-4206-6246)

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

- 감사원․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경과 보고 -

□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․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: 장완익)는

5월 1일(화)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

개최했습니다.

ㅇ 이날 회의에서는 ‘관계부처(감사원․공정위) 협의 경과’에 대해 임석규

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.

□ 장완익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(4.24)과 감사원장(4.27)을 만나

특조위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했습니다.

ㅇ 먼저,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SK케미칼,

SK디스커버리, 애경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위

에서 항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,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자료

제출을 요청했습니다.

ㅇ 또한, 감사원장에게는 향후 감사원에 감사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

요청했습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은 현안발언을 통해, “가습기살균제

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 동안 방치되어 특별법에 의해 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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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고, 가습기살균제로

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,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,300명을 넘는

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, 검찰이 피고인(SK케미칼, SK디스커버리,

애경)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의 법리에 앞서

긴 시간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

했다.”고 발언했습니다.

ㅇ 아울러,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음

에도 불구하고, 지난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항고를

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


